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
애자들이 축제를 벌였다. 필자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신학적 고민과 
대답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 글을 썼다. 아울러 이 글은 동성애자를 미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동성애가 사회 공동체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기 위
해 쓴 것임을 밝힌다.    

첫째, 그들은 성경에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비기독교인들  
     에게까지 성경의 그런 기준을 들이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질문은 기독교나 성경을 종교의 틀 안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종교이지만 성경은 보편적인 원리를 기록하고 
있다. 인류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신의 계시를 통해 기록했다고 보
면 좋을 것이다.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 가치관과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
르침을 담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가르침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종교의 틀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가르침이
기 때문이다. 남녀 결혼에 대한 가르침 역시 보편적인 가르침이며, 신의 
계시에 준한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가르침을 사회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공개적인 동성애 반대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결코 동성애자 개인을 비하 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
이지 않는다. 다만 동성애가 이 사회에 미칠 그릇된 파급효과를 염려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공론화되면 사회 질서는 곧 무너지게 된다. 가정은 물
론이고 고귀한 남녀의 결혼제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약 동성애자들
의 주장대로 동성애도 하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중엔 일부일처도 사라지
고 일부다처제 또는 다부일처제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결혼하는 것
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
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동성애자들    

  이 인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사회는  
  더 큰 인권을 말살시킬 것이다.   

  셋째, 그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말하며 그  
        들이 왜 다수의 기준에 맞춰야 하  
        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물론 소수의 특별한 성향과 기질이 있  
  음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결코 표면화되지 못했지만 지  
  금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과감하게 주

장을 펼치고 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온갖 생각들이 이제는 정
당한 것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
대로 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사회에서 과연 법이 필요하며 질
서가 필요할까? 물론 이 말에 대해 반론을 할지 모른다. “동성애자가 그
럼 무슨 불법이라도 범한 것인가?”라고 말이다. 필자는 동성애를 인정하
는 것은 한 개인의 불법적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이 사회에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녀 결혼의 제도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을 만드신 신의 계획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죄이다.
넷째, 그들은 기독교인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차  
     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엇을 이해 못한다는 것일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성향과 애환과 
피해의식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나와 네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향을 인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
회적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
혼을 인정한 후 자녀출생신고, 자녀 성정체성, 이혼 후 자녀양육 등 심각
한 문제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공동체도 이런 식으
로 가야하는 것인가?(*) 글쓴 이 / 최종휴 교목(광주동명고) 출처 / (한국) 기독신문   


